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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지난호에서는 교통안전법 개정

에 따른 서울캠의 상황을 짚어보았

다. 서울캠의 경우 변화가 필요한 

구간이 캠퍼스 내에서 다양했다. 하

지만 부지 협소 등 현실적인 이유로 

개선이 어려운 부분 역시 많았다. 

이번호에는 국제캠의 현재 상황을 

짚어보고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져

야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.

 

 【국제】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캠

퍼스 내부 도로와 관련 시설물 변화

가 필요해졌다. 특히 보행자 안전을 

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이 필수가 됐

다. 교통안전시설물이란 횡단보도, 

속도제한, 교차점 마크, 과속방지

턱, 신호등과 같이 교통안전에 필요

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

는 표지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

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.

 

차량에 도로상황 전달할

표지판도 부족

 

대학 캠퍼스가 적용받게 된 「단

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·관

리기준」에 따르면 위험, 통행금지, 

천천히, 정지, 양보, 횡단금지, 일시

정지, 제한속도 등의 안전표지가 필

요하다. 그러나 현재 국제캠 내에서

는 ‘진입 금지’, ‘주차 금지’가 적힌 

간이 표지판이 각각 1개씩 존재하

고 있었다. 

국제캠의 경우 캠퍼스가 넓고 차

량 통행량이 많아 표지판 부족은 구

성원의 안전 우려로 이어진다. 더욱

이 국제캠에는 현재 차고지 계약을 

맺고 광역버스가 캠퍼스 내부를 운

행하고 있다. 따라서 주기적으로 버

스가 캠퍼스 내를 운행한다. 이러한 

상황에서 신호등과 표지판을 비롯

한 교통안전 시설물이 부족해 위험

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

나온다.

최서연(생체의공학 2020) 씨는 

“학기 중에 버스가 제한속도를 지

키지 않고 빨리 달리는 경우가 많아 

위험한 상황을 자주 목격할 수 있

다”며 “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

한속도를 잘 지키게 할 수 있는 방

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”고 말했

다.

버스운전사 김무열 씨는 “국제캠

퍼스 내에는 표지판이 부족해 도로

상황을 알기가 어렵다”며 “운전자

들도 제한속도 같은 규정을 표지판

을 통해 도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

좋을 것 같다”고 말했다.

 

교통사고 위험 낮출

신호등 설치도 필요

신호등은 법이 명시하는 교통안

전시설물이 아니지만 교통사고를 

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이다. 

행정안전부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

곳을 대상으로 신호등을 설치하는 

개선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

사망자수는 80%, 교통사고 건수는 

30.3% 감소했다.

사정이 비슷한 명지대학교의 사

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. 명지대

학교의 인문캠 정문 앞 횡단보도에

는 신호등이 설치됐다. 명지대학교 

총무시설팀 전용우 팀장은 “실제로 

과속차량, 불법주차, 접촉사고 등이 

신호등 설치 이전에는 자주 일어났

었는데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다”고 

말했다. 또 “차가 많이 막힌다고 불

편해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그보

다 구성원들의 안전이 더 우선”이

라고 말했다.

신호등 설치를 요구하는 국제캠 

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

다. 대표적으로 응용과학대학(응과

대) 앞, 정문 앞 도로 등 보행자가 자

주 이용하는 도로들에 신호등이 없

다는 점을 지적했다. 

루 창(컴퓨터공학 2021) 씨는 “응

과대 앞에서 이어지는 계단 아래에

는 인도 없이 바로 차도가 있어 주

위를 항상 둘러보고 위험한지 고려

해야 한다”며 “신호등 같은 게 있으

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다”

고 말했다.

김상우(프랑스어학 2018) 씨는 

“정문 양옆에 있는 길을 건널 때 차

량 통제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시면 

계속 눈치를 보면서 길을 건너야 한

다”며 “정문 쪽으로 나가는 차량 신

호등이 빨간불일 때 보행자 신호등

은 초록불이 되는 식으로 신호등이 

만들어지면 길을 건너기 훨씬 편할 

것 같다”고 의견을 전했다.

차량의 입장도 마찬가지다. 차량 

역시 항상 보행자를 염두에 두고 운

행해야 한다. 

국제캠 안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

김무열 씨는 “국제캠 캠퍼스는 보

행자를 계속 생각해야 해 운전하기 

어려운 면이 있다”며 “신호등이 생

긴다면 운전자도 안심할 수는 있을 

것”이라고 말했다.

교통안전법 개정, 국제캠퍼스도 시설 보완 필요

안전표지판·신호등 설치가 우선 순위

선승관 앞 도로의 경우 차량과 인파가 몰리는 구간으로 신호등과 같은 안전시설이 필요해보인다.� (사진=추찬호 기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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